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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금리 인상…가산금리 0.2%p 높여 조선비즈

신한은행,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 산정에 쓰이는 가산금리를 0.2%p 높이기로… 연 2.97~4.07% 로 인상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절반이 실수요 ‘전세대출’ 동아닷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8조 8,149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28%(28조 6,610억 원) 증가… 금융당국 제시한 관리 목표치 연 5~6%에 가까워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9조 6,299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5% 차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이 14조 7,543억 원(14.02%) 급증

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동아일보

NH농협은행,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 결정할 예정… 신한은행은 이번 주내로 코빗과 재계약 여부 결정 계획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가능… 실명 계좌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 ISMS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곳 24곳

핀테크에 밀릴 수 없다...은행권, 사설인증서 확보 총력 전자신문

5대 은행, 하반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받기 위한 절차 돌입… 빅테크와 금융권 간 사설 인증성 경쟁 치열해질 것…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맞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 획득 필수라고 판단… 충성 고객 확보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밀리면 안된다는 경쟁의식도 존재

'코로나 4차 유행'에도 고속도로 '꽉꽉'…보험사 속은 타들어간다 이코노미스트

생명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고령 금융소비자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완화… 고령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선택권 줘야 한다는 취지

고령금융소비자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 가입 시 청약철회기간 최대 45일로 확대… 80세 이상 소비자 변액보험 가입 권유 내용도 삭제

코로나19로 종신보험도 비대면 가입 늘어 파이낸셜뉴스

그간 종신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워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진행

KB생보 설문조사 결과, 비내면 채널을 통한 종신보험 가입 경로 선호율은 약 41.2%에 달해…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화되어 종신보험도 온라인 가입 증가 중

'과징금 폭탄' 증권사…"시장조성자 반납" 매일경제

금감원,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조성 행위 중 일부에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 이례적인 법 적용이라 최종 제재 확정까지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서학개미 열풍…혜택 강화 나서는 증권사 데일리안

국내증시에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며 해외 투자가 증가… 올해 미국 주식 결제금액 8월 말 기준 24조 3,70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6.79% 증가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도 증가 중… 삼성증권 상반기 891억원, 키움증권 878억원, 미래에셋 825억원 수익…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 유치 노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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